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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술해부학은 인체 표면의 형태를 표현하고자 해부학적 

구조, 형태, 비례 그리고 동세를 이해하는 기초 과정이며, 
표면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뼈대와 얕은층 근육을 

중요하게 다룬다. 인체 소묘 과정에서 특히 실물 모델을 대

상으로 하는 “life drawing”은 1582년 볼로냐에 설립된 이

탈리아 최초의 예술 아카데미 (Accademia dei Carracci)에
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었다 [1].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은 

해부학이 주는 정밀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

하였으며 [2], 현재까지도 미술에서 인체해부학 교육의 중

요성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때 뼈와 근육을 설

명하는 방식은 대부분 기존의 의학적 관점에서의 방식을 

따르는데 [4,5], 이는 미술해부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

게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방식이다. 따라서 해부학을 처음 

접하는 미술 전공 학생들이 뼈나 근육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 미술대학에서 실제 시신을 해부하기 어

렵기 때문에 여러 시각자료를 활용하거나, 누드모델을 대

상으로 표면의 형태를 스케치하는 방식을 중점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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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에도 뼈와 근육의 위치

나 형태를 표면에 적용하고, 움직임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해

부학을 처음 시작하는 미술 전공자들에게 적합한 뼈와 근

육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인체의 표면 드로잉에 

실제 적용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술해부학에서 뼈는 몸의 체중 버팀과 근육들의 부착

점 제공, 그리고 관절 운동 측면에서 중요하다. 체중을 버

티는 점이 시각화로 반영될 때 움직임에 따른 몸의 균형에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준다. 또한 이때 관절 

간의 비율도 중요한데, 이것은 운동이 발생하여도 각 뼈의 

길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각화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된

다. 다만 운동이나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서 확대 또는 단

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부학자세뿐만 아니라 여러 방

향에서도 각 뼈의 형태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부학에서 뼈의 구조들은 대부분 근육, 인대, 신경, 혈관 

또는 장기들과 관련된 것으로, 출생 후 나타나는 돌출되거

나 함몰된 형태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해부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세부적인 구조들보

다는 인체에 큰 틀을 이루는 대략적인 도형화와 비율이 더

욱 중요하다 [6]. 또한 뼈의 돌출된 구조들이 표면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어

떻게 변화되는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
육이나 장기에 덮여 있어 표면에서는 관찰이 어려운 부분

들까지 표현하려다 전체적인 균형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미술에서 인체를 표현할 때 표면과 외곽의 형태를 반영

한다는 점에서, 근육은 뼈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이 있

다. 특히 표면의 형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얕은층 근

육의 부착점을 이해하고 표현한다면 움직임에 따른 형태 

변화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해부학에서 근육

을 분류하는 방식은 표면에서 위치 구분이 어렵거나, 너무 

단순하게 구분해서 덩어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

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 또한 깊은층 근육의 경우는 표

면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미술가들에게는 학습 범위

가 큰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부학에 대한 실효성에 의

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많은 미술해부학 교재

들에서는 이런 구분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형편이다. 
어깨근육의 경우 기능적인 이유로 팔로 분류하지만 [7], 초
보자들이 표면에서 등과 어깨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아
래팔과 넙적다리의 경우 근육사이막을 기준으로 앞칸과 

뒤칸으로 분류하지만 [8], 표면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형태

를 하고 있다. 아래팔의 경우는 굽힘과 폄, 엎침과 뒤침운

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근육들의 위치나 형태

를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다. 특히 엎침운동과 관련해서는 

아래팔근육들을 단순화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종종 

있었지만 [9], 분류 방식이 서로 다르거나 해부학적 정확성

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10]. 또한 뼈의 각 지표들과 근

육들의 부착점을 연관지어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방법 및 결과

의학적 관점의 뼈 이론을 미술해부학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학습 범위를 최소화하고, 모델 수업 때 즉각적으

로 적용이 가능한 구조들을 중심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우선 표면에서 관찰이 가능

한 구조들 위주로 총 41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Table 1), 

(Fig. 1). 다만 세모근거친면이나 궁둥뼈결절 같이 관찰은 

어렵지만, 표면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근육의 부착

점들은 지표에 일부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전신의 특

징을 포착하고 표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때문에 머리뼈

는 등근육 부착과 관련되는 지표로써 바깥뒤통수뼈융기

만 포함하였으며, 손과 발은 아래팔과 종아리 근육이 부착

되는 일부 뼈만 포함하였다. 이음뼈인 빗장뼈, 어깨뼈, 볼
기뼈는 몸통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미술에서 몸통 (torso)
은 가슴, 배, 골반의 통칭이라기보다는 머리와 팔다리가 잘

려있다는 의미로 어깨관절과 엉덩관절을 포함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표면에서 관찰되는 덩어리의 이해

를 위해서는 낱개뼈를 일일이 이해하는 것보다 덩어리로 

묶어서 간략하게 도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

요 표면의 지표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조는 생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각각의 갈비뼈보다는 가슴우리 전체

의 덩어리가 중요하고, 척추뼈 각 부위별 특징보다는 척주

의 대략적인 위치와 움직임이 중요하다. 지표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는 특히 팔꿉관절, 손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근처의 근육 부착 부위나 주행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근육을 미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육 분류 방식을 표

면에서의 위치나 덩어리를 기준으로 일부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해부학에서 팔다리 근육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칸 (compartment)’이라는 용어 대신에 위치를 

가리키는 ‘쪽 (dire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아래

팔근육은 일반적으로 앞칸과 뒤칸으로 구분하지만 위팔노

근, 긴노쪽손목폄근, 짧은노쪽손목폄근은 위치상으로는 뒤

쪽보다는 가쪽에 있어서 가쪽근육으로 묶어서 구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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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bony landmarks for artists

Regions Bones Indicators

Head Skull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

Trunk Vertebrae column Vertebra prominens (C7), Spinous process (T12) 
Thoracic cage Jugular notch, Xiphoid process, Costal arch, 12th rib
Pelvis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ASIS), Iliac crest, Pubic tubercle, Posterior superior iliac spine (PSIS), 

Ischial tuberosity, Coccyx
Shoulder girdle Superior surface of clavicle, Medial border of scapula, Inferior angler of scapula, Spine of scapula, 

Deltoid tubercle of scapula, Acromion 

Upper limb Humerus Deltoid tuberosity, Medial epicondyle, Lateral epicondyle
Radius Head of radius, Styloid process
Ulna Olecranon, Posterior border, Head of ulnar
Carpal bone Tubercle of scaphoid bone, Pisiform bone

Lower limb Femur Greater trochanter, Medial epicondyle, Lateral epicondyle
Patella Anterior surface of patella
Tibia Tibial tuberosity, Medial condyle, Lateral condyle, Medial surface, Medial malleolus
Fibula Head of fibula, Lateral malleolus
Tarsal bone Tubercle of calcaneus

Fig. 1. Bone indicators selected for artists. Blue spots-bony landmarks: (A) Anterior view. (B) Posterior view. (C) Lateral view.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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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뒤칸의 깊은층 근육 중 해부학코담배갑의 경계를 

이루는 긴엄지벌림근, 짧은엄지폄근, 긴엄지폄근도 가쪽근

육으로 구분하였다. 이상 두 개의 가쪽근육들은 위치에 따

라서 각각 위가쪽, 아래가쪽으로 나누었다. 넓적다리의 경

우는 일반적으로 앞칸, 뒤칸 그리고 안쪽칸으로 구분하고 

있다. 앞칸과 뒤칸은 해부학 방식과 동일하게 구분하였으

며, 넙다리삼각의 바닥을 이루는 안쪽칸의 모음근들은 표

면에는 개별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

로 구분하였다. 넙다리근막긴장근의 경우는 교과서에 따라 

넓적다리 앞칸 [11], 또는 볼기근육으로 분류하지만 [12], 미
술해부학 관점에서 보면 위치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엉덩정강띠와 묶어서 가쪽근육으로 분류하였다. 어깨뼈뒤

부위 근육의 경우 표면에서 등과 어깨의 경계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등 부분으로 포함시켰다. 가급적 얕은층 근육

을 중심으로 하였지만 팔꿈치근과 작은원근은 크기나 부

피가 작아 표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항목에서 제외

하였고, 얕은손가락굽힘근의 경우 아래팔 앞칸의 안쪽 표

면에서 관찰되지만 [13], 자쪽손목굽힘근과 구분이 어려워 

제외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근거해 미술가들에게 적

합한 근육들을 위치에 따라 덩어리로 구분하였고 (Fig. 2), 
덩어리를 이루는 각각의 근육들을 최소한으로 분류하였다 

(Table 2).
각 부위별 근육들은 위치에 따라서 가급적 덩어리로 묶

어서 분류하였으나 부피가 크거나 관절 주위에 부착되어 

표면에서 관찰이 가능한 경우는 뼈 지표와 연관지어 낱개 

근육으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깨뼈 회전에 

따른 근육 변화의 이해를 위해서는 어깨뼈 지표와 등세모

근, 넓은등근, 큰원근의 관계를, 무릎관절 주위에서는 넙다

리네갈래근, 반힘줄근, 반막근, 엉덩정강띠의 정확한 부착 

지점을, 손목관절에서는 앞쪽, 뒤쪽, 가쪽근육들의 부착 지

점을 연관지어 이해하는 것이 표면에서 근육의 변화를 미

술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요하다. 

Fig. 2. Muscles classified by directions and mass for artists. Green-anterior muscles group; Pink-lateral muscles group; Yellow-medial 
muscles group; Purple-posterior muscles group: (A) Anterior view. (B) Posterior view. (C) Lateral view.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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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muscles classification for artists

Regions Directions Muscles

Front of trunk Chest - Pectoralis major m.
Serratus anterior m.

Abdomen - Rectus abdominis m.
External oblique abdominal m.

Back of trunk Back - Trapezius
Latissimus dorsi m.

Shoulder - Teres major m.
Teres minor m.
Infraspinatus m.

Upper limb Shoulder - Deltoid m.
Arm Anterior Biceps brachii m.

Coracobrachialis m.
Brachialis m.

Posterior Triceps brachii m.
Forearm Anterior Pronator teres m.

Flexor carpi radialis m.
Palmaris longus m.
Flexor carpi ulnaris m.

Superolateral Brachioradialis m.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m.
Extensor carpi radialis brevis m.

Inferolateral Abductor pollicis longus m.
Extensor pollicis brevis m.
Extensor pollicis longus m.

Posterior Extensor digitorum m.
Extensor digiti minimi m.
Extensor carpi ulnaris m.

Lower limb Buttocks - Gluteus maximusm.
Gluteus mediusm.

Thigh Anterior Quadriceps femoris m. Rectus femoris m.
Vastus lateralis m.
Vastus medialis m.

Sartorius m.
Medial Adductor mm.

Gracilis m.
Lateral Tensor fasciae latae m.
Posterior Biceps femoris m.

Semitendinosus m.
Semimembranosus m.

Leg Anterior Tibialis anterior m.
Extensor digitorum longus m.
Extensor hallucis longus m.

Lateral Fibularis longus m.
Fibularis brevis m.

Posterior Gastrocnemius m.
Soleu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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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가들이 해부학을 인체 소묘로까지 적용하기에는 지

나치게 복잡하고 많은 학습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개선하

기 위해 표면해부학 관점에서 미술가들에게 필요한 주요 

구조들을 분류하였다. 뼈는 근육이 부착되거나 표면으로 

돌출된 곳을 중심으로 41개 지표를 선별하였으며, 척주나 

가슴우리는 낱개뼈보다는 그것들이 합쳐져서 이루는 외곽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만 추가하였다. 근육은 기능이

나 근육사이막에 따른 기존의 분류 방식보다는 표면에서

의 위치나 덩어리에 따라 분류하여 미술가가 인체를 표현

할 때 직관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표면 윤

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얕은층 지방과 근육 부위별 형태

나 두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많지 않아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미술해부학적인 분류 방식

은 향후 학습자가 보다 깊이 있고 지속적인 해부학 학습을 

원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류 방식은 해부학을 처음 접하는 미술

가들에게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고 움직임에 따른 인체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 또한 의학에서 표면해부학은 임상 검사, 중재 

절차 및 진단 이미지 해석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필수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14]. 이처럼 표면해부학은 

의학과 미술에서 동시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융

합적 방식의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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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해부학을 미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자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움직임에 따른 형태도 이해하여야 한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의 해부학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표면의 움직이는 형태에 곧바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를 해결하고자 표면에서 지표가 되는 뼈의 구조물 41개를 선정하였다. 근육은 기능보다는 위치나 덩어리에 따라 구

분하였으며, 깊은층 근육들은 가급적 얕은층 근육들과 덩어리로 묶어서 생략하였다. 어깨뼈뒤부위 근육의 경우는 등

에 포함시켰고, 아래팔과 넓적다리의 경우는 가쪽 덩어리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은 해부학을 처음 배

우는 미술가들에게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고 움직임에 따른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찾아보기 낱말 : ‌�미술해부학, 표면해부학, 해부학 그림, 인체 소묘


